동기부여에 대한 대화: 제1부

(장면은 정기 회의를 위해 XXXX 라이온스 클럽 멤버들이 한 식당에 모여 있는 장면입니다. 회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나 회원들이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

찰스:  마리아씨, 반갑습니다.  지난번 회의에 몇 번 안나오셨지요 ?

마리아:  예, 반갑습니다. 강의가 있는 날 늦게까지 아기를 봐줄 사람을 찾지 못해서요. 회의는 길지만, 오늘은 차기 회계연도를 위한 위원회 신청 서명식이 있는 걸로 알고 나왔습니다.

찰스:  맞습니다.  댁이 관심이 있는 뭔가를 찾으려 한다면 오늘 회의는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저도 명단과 위원회 위원장들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벤:  방금 두 분께서 위원회 가입을 위한 서명에 대해 말씀하셨나요? 그게 오늘인줄은 몰랐는데, 와서 다행입니다. 

마리아:  벤씨, 안녕하셨어요? 작년 캘린더를 보니까 오늘 같아서 제가 클럽 총무님께 전화를 해봤지요. 이번 주라고 하더군요. 저도 당장 서명하려고 오늘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많은 위원회 위원장들이 자기가 친한 “친구”부터 먼저 선정하기 때문에 빨리 명단에 이름을 올려 놓아야 기회를 갖게 될 것 같아서요.

벤:  사실 저는 올 해가 클럽 활동을 하는 첫 해입니다. 저는 안내문이나 우편물이 오는 걸로 알았습니다.

찰스:  저는 거의 20년 동안 클럽 활동을 해왔습니다. 옛날엔 클럽 회보를 통해 알리곤 했는데, 회보가 1년에 4번 정도 나갈 때 이 같은 뉴스는 회원들한테 잘 전달이 안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  와, 그렇게 회원생활을 오래 하신 줄은 몰랐네요. 그럼 클럽 초창기 때부터 활동해오셨겠네요?

찰스:  사실은 클럽이 창립되고 나서 2년 뒤에 가입했습니다. 맹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들어서 저도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봉사활동이 재미 있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기회도 있어서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벤:  정말 대단하시군요.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제 자신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그런 기분을 느껴보진 못했습니다.  뭐랄까요… 위원회에 가입해서 시키는대로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끝냈습니다. 인정받는 일도 거의 없고 해서 제가 하는 일의 보람을 모르겠더군요. 올 한 해는 좀 다른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마리아:  좋은 경험이 없으셨다니 안됐군요. 실망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저 같은 경우 첫 두 해 정도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친구도 사귀고, 실제로 지역사회 봉사에도 참여해보고, 제가 기여하고 있는 바가 인정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라이온스 생활과 가족생활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었구요.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좀 꼬이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구요. 계획이나 활동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견들이 있었고, 제가 애들을 돌볼 시간도 없이 회의는 길어졌구요. 저도 기여하고 싶은데, 제 시간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찰스:  이렇게 댁이 말씀하시는 의견이 분분한 것이나 “무질서함”은 클럽 임원들이 교체될 때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댁의 말씀에 동감하지만, 뭐 크게 괴로워할 것은 아니지요. 뭐 그런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벤:  뭐, 조금만 더 귀하와 같은 철학을 가져보겠지만은,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의미를 믿고, 회원들도 모두 좋으신 분들이지만, 라이온으로서 저는 적합하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동기부여에 대한 대화: 제2부

(위원회 사인 용지가 이미 게재되었고, 멤버들은 어떤 위원회가 가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

찰스: 벤씨, 어떤 위원회에 가입하실 건가요?

벤: 홍보 위원회로 갈까 하는데, 죠지가 위원장이더군요. 얘기 듣기로는 그분이 약간 위압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마리아: 약간  위압적이라구요?  제가 2년 동안 그분과 함께 일했습니다. 첫 6주 동안, 그분은 매주 회의를 가지셨지요. 하지만 행사가 있기 마지막 두주 전엔, 매일 저녁 전화하셔서 제가 한 일을 묻곤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회 멤버들도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감독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불평했더랍니다.

찰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죠지가 클럽 일을 통해 우리가 즐기려고 하는 것들을 망치고 있다고 행각하지 않는가보죠?

마리아: 몇 몇 사람들이 한번은 회의에서 그분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벤: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던가요?

마리아: 그분 말씀하시기를, “일은 일입니다. 누군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그분이 없을 때면 우리는 그분 말씀을 흉내내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찰스: 분명 웃음거리가 될만하군요.

마리아: 맞아요. 그분이 소위 말씀하시는 감동을 주는 메시지란 “PR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실천해야 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죠지를 만족시킬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벤: 죠지가 위원회 일을 즐겁게 하는 것 같이 보이던가요?   

마리아: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분이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찰스: 샘이라는 분 역시 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계시지요?

벤: 네, 압니다. 청력보존 위원회이지요. 거긴 잘 돌아갑니다!

찰스:  제가 샘하고 같이 일해봤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통상적인 임무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도 봤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상당한 자유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선 대부분 회원들은 이미 스스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방향설정만 필요하다고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이 꼭 창의적인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매일 저녁 전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 그리고 샘은 “상”에 대해 그렇게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죠지는 우리가 일을 모두 마쳤을 때 상패 제작에 많은 돈을 소비했답니다. 마치 그분이 우리한테 끼친 고 모든 고통에 대해 자질구레한 것들이 보상이나 해줄 수 있는 것처럼요. 

벤: 그렇군요. 청력 보존 위원회가 정말 많은 일을 하는군요. 하지만 댁의 말씀이 맞습니다. 샘은 우리가 그 일을 해낼 것이라고 믿어줄 것입니다. 두 분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전 당장 신청할겁니다.

